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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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강력한 세정력을 가진 세제가 살균과 소독을 깨끗하게 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욕실 청소에 많이 쓰는 락스 제

품은 염소계 표백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이라는 위험 성분이 포함

돼 있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pH10 상의 강알칼리성 물질로, 흡입하면 

호흡곤란·구역질·기도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정용으로 희석된 제품

은 정해진 사용법을 지키면 위험이 크지 않지만,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사

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 락스를 장시간 사용하면 눈 따가움, 기침,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락스 원액을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분사하면 

액체 상태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미세한 입자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로 들어와 폐와 기관지 점막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산성 계열 세제(식초, 구연산 등)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락스가 산성 세제와 만나면 염소가스가 생성되며, 염소가스는 

호흡기 내 수분과 반응해 염산을 만들어냅니다. 소량만 흡입해도 기침, 숨 가

쁨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폐부종·천식 악화·사망에 이를 수 있습

니다. 또한 락스를 뜨거운 물에 섞거나 가열할 경우도 염소 화합물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염소가스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찬물 또는 상온의 물로 희석해

야 합니다.

‘친환경 세제’로 알려진 구연산과 과탄산소다도 다른 제품보다 안정성이 높

지만, 섞어 쓰거나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산성 물질로 

알칼리성인 락스와 만나면 역시 염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절대로 함께 사용

해서는 안 됩니다. 락스를 사용한 곳에 구연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군 뒤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루 형태의 세제를 사

용할 때에는 미세 입자 흡입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환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탄산소다는 산소계 표백제(약알칼리성)로, 강알칼리성인 

락스와 혼합하면 위험한 화학반응으로 독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세정력 뒤에 숨겨진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

는 것이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 청소 세제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은 반드

시 피하고, 용기 라벨에 적힌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용 화학제품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청소 후에

는 충분히 환기해 잔류 성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호장갑·보안경·마스크 등 기본 보호구를 착용하고, 피부나 눈에 튀

었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제품 보관 시에는 어린이

나 취약계층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별도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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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지역을 즉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오염된 옷·장식품을 벗고 가능한 한 빨리 

샤워한다.

옷을 벗을 때는 눈·입을 감고 숨을 참는다.

벗은 옷은 비닐봉지에 밀봉한다.

씻을 때는 얼굴·손부터 씻고, 문지르지 

않는다.

물이 눈·코·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연산(산성)

 · 락스와 만나면 염소가스 발생

 · �락스 사용 후, 반드시 충분히  

헹군 뒤 사용

과탄산소다 

(산소계 표백제, 약알칼리)

 · �락스(강알칼리)와 혼합 시 독성  

화학반응 발생

 · �가루 제품은 마스크 착용· 

환기 필수

대처 방법

염소가스에 노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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